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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･정보 제공으로
다문화가족을 든든하게 지원한다

- 법제처, 다문화가족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1일(수),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

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

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  법제처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법령교육을 

실시하여, 국내정착 분야, 자녀양육 분야,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의 주요 

법령을 소개하고 있다. 아울러, 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’(www.easyl

aw.go.kr)를 활용하여 임금, 행정심판, 외국인 유학 등 생활 주제별로 12

개*의 언어로 번역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다문

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.

    * 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타이어, 일본어, 인도네시아어, 몽골어, 우즈베크어, 캄보

디아어, 네팔어, 아랍어, 벵골어

  이날 법제처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게 종합적인 정착 지원 서비

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

육 및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

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 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법령교육과 관련해서는,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

신 국가, 국내 정착 기간 및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

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국내 정착 과정에서 

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더욱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. 

또한,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

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ㆍ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, 최근 관심

도가 높은 국적ㆍ귀화,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

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.

  이완규 처장은 “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.2%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

로,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”라

면서, “앞으로도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

진하여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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